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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화학 시장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구조가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다.

원가가 올라가면 수익이 좋아지고 원가가 내려가면 수익이 나빠지는 시장원리와 정반대 구조가 굳혀져 시장을 지배하

고 있는 것이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국제유가가 강세로 돌아서 나프타 가격이 올라가면 좋아하고, 반대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나

프타 가격이 떨어지면 우울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와 경영을 아는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석유화학기업들만 그러하다면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석유화학제품을 구매해 플래스틱제품을 생산하는 플래스

틱 가공기업이나 석유화학 중간원료나 3차·4차 유도제품을 구매해 정밀화학 및 특수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정밀화학기

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석유화학은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나프타가 상승하면 원료코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올리더라도 

가수요가 발생해 영업실적과 수익성이 좋아지고, 

반대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나프타 가격이 떨어

져 원료코스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해

도 구매를 연기하는 사태로 발전해 영업이 악화

된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밀화학이나 플래스틱은 원료가격이 

상승하면 코스트가 높아져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올라

가면 수익성이 개선된다고 좋아한다.

겉으로는 원료가격이 올라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석유화학기업들을 성토하는 척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원료가격이 떨

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손바닥을 쓱쓱 비빈다고 한다.

아마도 원료가격이 올라가면 생산제품 가격을 인상해도 별 무리가 없지만, 원료가격이 떨어지면 판매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석유화학처럼 가수요나 구매연기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판매가격 인상에는 

원료가격 이상의 합당한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고부가가치제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범용제품 위주로 생산하다보니 원료가격에 의존해 생존을 영위해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어떻게 보면 영원한 <을>로 종속돼 있으면서도 거래처에는 <갑>으로 행세하는 불쌍하기 그지없는 신세이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일본의 중견 화학기업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화학제품을 개발해 시장을 장악한 끝에 원가변동

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음은 물론 원료가격을 이유로 판매가격을 크게 올리는 횡포도 거의 부리지 않고 있다.

석유화학에서 시작된 잘못된 현상이 화학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타파할 때 국내 화학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성장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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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시장원리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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